
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, 나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성차별이 무척 심한 시어머니 밑에서 혹독

한 시집살이를 경험하게 됐다. 

내가 가진 며느리라는 이름 안에는 가부장적 질서에 맞춘 무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강요가 담

겨 있었다. 그렇기에 나중에 며느리를 맞게 되면 나는 절대 아들과 며느리를 차별하지 않고 시집

살이도 시키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었다. 

실제 세월이 흘러 두 명의 며느리들을 맞은 후에는 서로를 위해 생일을 챙기고 취미생활도 함께 

하는 등 교감을 나누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랜 

시간 굳어진 성 고정관념에 따라 나 역시 차별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일이 있었

다. 

약 10여 년 전 추석 때였다. 며느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전을 부치고 있는데 큰 아

들이 다가와 “어머니, 뭐 도와줄 거 없어요?”라고 물었다. 곁에 있던 작은 아들도 덩달아서 

“우리도 도울게요. 명절 음식 얼른 끝내고, 맛있는 거라도 사먹으러 나가요!”라며 거들었다. 

나는 “아휴, 남자들이 무슨 음식을 하니, 너희들은 해본 적도 없으면서. 음식은 여자들이 만들 

테니, 너희들은 방에 들어가 좀 쉬고 있어라!”라며 아들 둘을 방으로 들여보냈다. 

얼마 후 방에서 쉬던 작은 아들이 “어머니, 뭐 마실 것 좀 없어요?”라며 부엌으로 왔는데, 나는 

“그래, 챙겨 줄 테니 소파에 앉아 있어.”라고 말한 후 작은 며느리에게 음료를 챙겨주라고 시켰

다. 

그렇게 명절을 다 치른 후 딸아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, 고부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. 

TV를 보던 나는 딸아이를 향해 “아휴, 올해 명절도 잘 지나갔네. 다른 집들은 명절 때면 고부갈

등이 심해진다는데, 그래도 엄마 정도면 아들, 며느리 차별 없이 깨인 시어머니 아니니?”라고 물

었다. 

그러자 명절 기간 동안 일련의 상황들을 모두 지켜본 딸아이가 내게 “솔직히 엄마는 의식을 못

한 것 같은데, 오빠들은 방에서 쉬게 하고 나와 새언니들한테만 음식을 만들게 했잖아! 마실 것도 

새언니한테 챙기라고 하고. 맞벌이하느라 힘든 건 다 똑같은데, 명절 때 여자들한테만 일시키는 

거 그게 바로 성차별이야!”라고 말했다. 

그 말에 다소 충격을 받은 나는 “그거야, 너희 오빠들이 한 번도 음식을 안 해봤으니까 안 시킨 

거지.”라고 항변하듯 말했고, 딸아이는 “맞아, 안 해봤으니까 잘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는 건데, 

엄마는 무조건 못하게 하잖아. 새언니들 입장에서는 분명한 차별이라고 느낄만하지.”라고 답변했

다. 

딸아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의도치 않게 내 안에 잠재돼 있던 성 고정관념으로 아들

과 며느리, 아들과 딸을 차별해오고 있었던 것이다. 평소에는 아무 문제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, 

명절이 되고 보니 불편한 진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. 

그 후부터 나는 고정된 성역할 구분 없이 장보기와 음식 준비, 설거지, 청소 등 명절 가사 노동을 

온가족이 함께해 서로 배려하는 평등한 명절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다. 자식들이 평등한 가정을 

꾸리고, 손주들이 양성평등을 경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. 

가정 내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문화를 개선하자, 누구도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성 평등한 분

위기가 만들어졌다. 이제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‘남자니까’, 혹은 ‘여자니까’라는 등의 고리

타분한 성 고정관념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. 남녀 간의 정해진 틀 없이 서로를 배려하는 행복한 

가정 분위기를 보니, 50여 년 전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켜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차오른다. 


